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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1. 머리말

『朝鮮八域誌』는 1881 년 초대 부산주재 일본영사 곤도 마스키（近藤真鋤）가 이중환의 『擇里志』를 

발췌χ번역하고 자신의 답사기를 덧붙여 만든 조선지리서이다 .2） 곤도는 1876 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직

후 부산주재 관리관으로 조선에 파견된 일본 최초의 조선상주 외교관이다 . 그는 개항장 내 일본인의 정

착과 이들의 세력확장에 필수적인 법적χ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을 뿐만아니라 이중환의 『택리지』를 입수

해 번역χ소개하였다 . 『택리지』는 무수한 필사본이 존재할 정도로 조선에서 각광을 받고 있었다 .3） 곤도

는 이 책을 입수해 당시 일본에 턱없이 부족했던 조선의 지리정보를 일본인에게 제공하고자 하였다 . 그

런데 그는 『택리지』 전부를 번역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을 번역했고 또 필요에 따라 『大典會通』 등의 참

고자료와 본인이 직접 방문한 지역의 답사기를 포함함으로써 새로운 지리서를 간행하였다 . 따라서 곤도

의 『조선팔역지』 간행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당시 일본이 필요로 했던 조선의 정보가 무엇이

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이 시기 일본이 파견한 영사의 조선 내 활동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

곤도가 『조선팔역지』를 출판했다는 사실은 이미 지리학계의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이

다 4）. 그리고 최근에는 역사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다루었다 .5） 그런데 이들 연구는 『택리

지』가 일본과 중국에까지 번역되어 소개될 정도로 가치있는 저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그칠 뿐 곤도

가 『택리지』를 발췌χ번역한 이유와 번역의 대상 그리고 증보한 내용에 대해 주목하지 않았다 .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책의 출판이 갖는 역사적 의미에 대해 밝히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는 『조

선팔역지』를 단순히 『택리지』의 번역서로만 봤던 것이다 . 이는 저자인 곤도가 책표지에 ‘朝鮮 靑華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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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 原撰’ 이라고 기록해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으나 책 서문의 내용을 자

세히 살펴보면 그는 『택리지』의 내용을 ‘증보’ 했다고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 본문에는 조선에서 입수한 

『대전회통』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지역의 답사기를 덧붙여 조선에 대한 정보의 깊이를 더했다

는 점에서 단순 번역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

따라서 본고에서는 1880 년대 초 『조선팔역지』가 간행되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

다 . 이를 위해 조선 지리정보 수집을 위해 노력했던 당시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고 『택리지』와 『조선팔

역지』를 비교χ검토해 보고자 한다 . 본 연구가 개항 초 일본외무성 관료의 조선인식과 조선침략과정의 

전초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2. 조선 개항 전후 일본의 조선지리 정보수집과 육지측량2. 조선 개항 전후 일본의 조선지리 정보수집과 육지측량

일본은 유신 전후 열강의 침략적 접근을 경험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력방어의 필요성을 절감하

였다 . 당시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던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러시아를 포

함한 동아시아 지역전반에 대한 구체적 파악과 이해가 요구되었다 . 자국 외의 지리정보에 대한 수집활동

을 국경획정과 통상 및 안전보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한 것이

다 . 그 결과 초기 일본의 이웃국 ‘隣邦’ 에 대한 조사는 대개 군사작전 전개에 필요한 『兵要地誌』의 작

성과 외교 , 통상 활동에 필요한 정보수집 등에 집중되었다 .6） 이에 일본은 다양한 방식으로 조선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 

개항 전후 조선에 대한 정보는 외무성 관료들에 의해 수집되고 , 또 서적으로 간행되어 일본 내 유통되

고 있었던 것이다 . 예컨대 외무성 관원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 1833~1907）는 개항 전인 1875 년 3

월 『朝鮮聞見錄』을 발행하였다 .7） 정한론 주창자로 잘 알려진 사다는 1869 년 왕정복고와 새로운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해 조선에 파견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리해 쓰시마 및 조선 파견에 대한 건

의서로 태정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8） 

『조선문견록』은 그가 외무성 관직을 버리고 재야에 있으면서 조선을 경험한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

리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 상χ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상권에는 메이지 원년（1868）부터 

메이지 7 년（1874）까지 조선과 메이지일본의 초기 교섭과정이 交際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며 관혼상

제의 조선 풍습과 雜誌가 실려 있다 . 하권에는 武備χ刑罰χ山川χ戶籍χ儲蓄χ欽承χ官制 등이 차례로 서술

되어 있다 . 이들 내용은 대체로 막부시절 쓰시마에만 집중되어 있던 조선에 대한 정보를 대중적으로 알

리기 위한 것으로 지리뿐만 아니라 정치χ사회χ제도적 측면으로 다양했다 . 이러한 서술 경향은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 1836~1908）의 『朝鮮事情』에서도 이어진다 .

후술하듯이 곤도가 『조선팔역지』에서 언급했던 『조선사정』은 에노모토가 프랑스 선교사 찰스 달레

（Claude Charles Dallet, 1829~1878）의 1874 년 저서 『韓國天主敎會史（Histoire de l’ É glise de 

Corée）』의 서설（Introduction）을 1876 년 일본어로 번역해 출판한 것이다 .9） 달레의 서설 즉 『조선

사정』은 조선 안의 천주교 상황을 서술하기에 앞서 당시의 서구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국가였던 조선

이라는 나라를 설명한 이른바 ‘한국학 입문서’ 라 할 수 있다 .10） 

조선에 입국한 적은 없고 강화도조약 체결 당시에는 海軍中將特命全權公使로 러시아에 근무 중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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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노모토는 일본정부가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며 조선의 개항을 압박하고 있으면서도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천주교회사』 서설을 번역하기로 한 것이다 .11） 

그런데 그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만을 발췌해 일본어로 옮겼으며 그 과정에서 원본의 내용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었고 심지어 원저자 달레의 서술과 달리 조선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이 전면 부

각되어 번역서라기 보다는 각색 내지 편역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12） 

이와 비슷한 시기인 1876 년 4 월 외무성 七等出仕 세와키 히사토（瀨脇寿人 , 1822~1878）는 『雞林

事略』을 발행하였다 . 세와키는 1875 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포셋（Posiet）지방에 파견되어 블

라디보스토크의 상황과 현지 일본인의 활동을 보고하는 貿易事務官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13） 그는 블라

디보스토크에서 金隣昇을 만나 그를 외무성 고문으로 채용해 조선에 관한 정보를 입수χ정리할 수 있었

다 . 『계림사략』 또한 김인승의 도움을 받아 제책되었다 .14）

『계림사략』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卷之一에는 김인승의 서문과 全國の位置χ島嶼χ山川χ氣候χ

地味χ産物χ國郡都城附戶數χ宿驛道路橋梁χ政網χ文學並言語文字χ風俗χ貨幣χ量田χ里程이 있고 卷之二

에는 兵制χ試取χ兵船χ城壁χ軍器軍裝χ警急χ烽燧χ練兵χ侍術入直行巡附門開閉χ符信χ兵籍χ免役χ救恤休

暇χ留防χ褒貶χ軍刑χ驛馬廐牧와 林深造의 後序로 구성되어 있다 .15）

이처럼 일본은 외무성관리를 중심으로 조선에 대한 지리뿐만 아니라 정치제도χ군사χ풍속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서적들을 출판해 일본인들에게 조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해 갔다 . 이

러한 조선에 대한 정보수집은 군부에 의한 육지측량으로 이어지면서 노골적으로 침략성을 띠기 시작하

였다 .

조선에 대한 정보활동은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직후 조선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쓰시마번에 요구한 명령

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 1869 년 5 월 13 일 外國官이 쓰시마번주에게 내린 명령서에는 , 조선과 조

약을 체결하기 위해 우선 , 조선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어 즉시 답할 수 있는 쓰시마 관원 두 명을 東京에 

상주시키고 , 조선의 현재 動靜을 國王에서부터 아래로는 庶民에 이르기까지 조사할 것과 조선의 관직과 

기타 제도 서류를 조사해 제출할 것뿐만 아니라 조선의 지도 , 물산 및 일본과 무역에 관계되는 것들에 대

해 보고할 것이 담겨있었다 .16） 이는 비록 외국관이 조선과 조약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당시 일본 

내 조선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 이 시기 조선에는 꾸준히 일본관리

가 파견되었지만 조약체결에 초점을 맞춘 정보수집이었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지리정보가 일본으로 유

입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

이후 , 1872 년 外務大丞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조선에 방문할 때 당시 일본정부의 참의 ·

육군원수와 近衛都督을 겸하고 있던 사이고 다카모리（西鄕隆盛）가 육군중좌 기타무라 시게노리（北

村重賴）와 육군소좌 벳부 신스케（別府晋介）를 조선탐문을 위한 밀정으로 파견하였는데 이는 조선의 

지리탐측을 위한 최초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7） 이들은 조선 지도를 입수해 사이고에게 송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18） 1871 년부터 실시된 이웃국에 대한 지역조사는 대부분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조선에 대한 조사는 1876 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체결시까지는 이들의 사례가 유일한 것이었다 .

정한논쟁이 비등하던 1875 년 일본은 최초의 조선지도인 『朝鮮全圖』를 간행하긴 하지만 이 지도는 

실측지도가 아니라 기존의 지도를 재편집한 것이고 그나마 실측지도는 1875~1877 년 해군 수로국에서 

발간한 해안지도가 대부분이었다 .19） 조선 내륙 지도가 일본에서 발간되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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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883 년 이후의 일이다 . 물론 1883 년의 지도가 간행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조선 내륙을 실제로 측

량했어야 가능한 일이다 . 실제측량은 1878 년 참모본부를 발족시킨 일본이 육군대위 카이쓰 미쓰오（海

津三雄）를 조선에 파견한 것이 그 시초다 . 카이쓰는 1877 년 처음으로 서울에 들어와 1878 년에 조선

전문 참모관으로 한반도 전역을 정탐하였다 .20）

카이쓰는 1879 년 11 월 26 일 일본육군 참모본부에 조선의 법전과 역사 및 지리 관련 서적의 구입을 

요청해 『육전조례』, 『대전회통』, 『통사』 뿐만 아니라 『朝鮮八域誌稿本』을 韓銭 1 貫 75 文의 비용으로 

구입하는 등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조선 내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21） 『朝鮮地誌略』의 편찬에 

인용된 서책 중에 하나로 『八域誌』가 활용된 것이 확인된다 .22）

이러한 밀정 내지 간첩대의 활동으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지리서인 『兵要朝鮮事情』（1885）과 『朝鮮

地誌略』（1888）을 간행한다 .23） 이는 일본정부가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공식적으로 외교관 파견이 가

능해졌다는 점과 임오군란으로 맺은 조일수호조규속약의 “조선 내지의 遊歷 허가권” 을 적극 활용해 조

선 내지에 대한 정보수집에 매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 이처럼 일본의 조선 내륙의 지리적χ지형적 정

보수집은 조선 개항 이전부터 시도되었고 개항 이후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정보

가 집대성되어 군부에 활용되었던 것은 1880 년대 중후반 이후의 일이다 .

3. 『조선팔역지』의 간행배경과 목적3. 『조선팔역지』의 간행배경과 목적

곤도 마스키는 1876 년 관리관 이후 1880 년 초대 부산영사로 임명되었으며 1882 년 초대 인천영사χ

1885 년 주한일본공사관 서기관χ1887 년 주한일본공사 대리를 역임하는 등 장기간 조선에 체류하면서 

영사와 공사로서 조일간 외교현안을 처리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 곤도가 외교관으로서 조선

에 주재한 사실은 조일 양국에 큰 의미를 갖는다 . 조선에게는 근대적 외교관의 상주를 용인한 셈이고 일

본에게는 조선 침략의 첨병을 정식으로 파견한 셈이기 때문이다 . 특히 초대 부산관리관을 역임한 그가 

1880 년 관리관 명칭이 영사로 바뀔 당시 또다시 초대 영사로 파견되었던 점이나 1882 년 인천이 처음으

로 개항할 당시 초대 인천영사로 임명된 사실은 조선주재 영사로서 그의 역할과 능력을 일본정부가 높게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1840 년 8 월 시고쿠（四國）에히메현（愛媛県）에서 24） 의사의 아들로 태어난 곤도는 조선으로 부임

하기 전인 1874 년 4 월에 外務大錄에 임명되어 영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조선 파견 이후 약 15 년 

동안 조선에서 영사와 대리공사로 재직하면서 이 시기 대표적인 조선통으로 활약한 인물이다 . 

곤도 마스키의 조선 육로 답사와 조사는 일본 육군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면서 관리관과 영사라고 하는 

공식 직책도 조선 내지를 여행χ정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 東京地學協會 회원으

로 활동할만큼 곤도는 지리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 자신이 주재하고 있던 나라의 생소한 지리정보

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25） 물론 곤도의 신분이 조선에 거류했던 일본인

의 이익에 복무해야하는 영사였다는 점에서 그의 활동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관심으로만 볼 수는 없다 . 

개항 직후 일본정부가 자국민에게 조선과 행해지는 무역과 조선으로 도항하는 것을 장려하는 상황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자세한 조선의 지리안내서는 필요했던 것이다 .26）

곤도는 당시 조선 내에서 발간된 지리서 중 가장 최신의 것이면서 접하기 쉬웠던 것으로 판단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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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의 『擇里志』를 입수한다 . 『택리지』는 지금까지도 『東國輿地勝覽』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지리서로 평가받고 있을 정도로 27） 중국의 영향을 받아 편찬된 백과전서식의 관찬지리서와 달리 지극히 

주관적이면서 독특한 시각과 체계 및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찬지리서이다 .28） 『택리지』는 지리사실

을 언급하면서 그에 대한 저자의 설명이 가미되어 독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

다 .29） 예컨대 조선총독부도 『택리지』가 “조선 전역 내의 산수에 대한 기록으로 지세나 풍경의 뛰어남을 

서술하고 선비의 거처할 곳을 선택하는 일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며 ‘八域志’ 또는 ‘博綜誌’ , ‘山水錄’

이라고 불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30） 이처럼 국가지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일반인이 쉽사리 접하기 어려

웠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90 여 종이 넘게 필사되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택리지』를 곤도 영

사가 입수하는 데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소개하고 있는 『택리지』가 자국민의 조선 이주와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

했던 곤도는 이를 번역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 곤도가 『조선팔역지』를 출판한 목적과 방법은 그의 提

言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 이 부분은 중요하므로 다소 길더라도 전문을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

“왕년에 내가 조선국 부산포에 있을 때 한 권의 謄本을 얻었다 . 팔역지라는 제목이었다 . 즉 靑華

山人이 쓴 것이다 . 이것을 열람함에 팔도χ지리χ산천χ시세의 변천에 대한 대강을 볼 수 있었는데 베

껴썼기 때문에 상태가 조악하고 글자의 오류로 잘못된 것이 많았다 . 혹자가 말하기를 조선은 국가를 

닫아걸은 해가 이미 오래되어 이웃국 청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망령되이 내지로 들어옴을 허락하지 

않았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사정을 전하는 것이 크게 드물다 . 근래 프랑스 선교사가 몰래 들

어가 살면서 수년 동안 능히 그 정치와 민속을 정탐해 글로 엮어 로마교황에게 바쳤다 . 즉 榎本가 번

역한 『朝鮮事情』이 그것이다 . 이것으로 천하의 사람들이 비로소 조선의 情體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었다 . 그 공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책은 풍속에 상세하고 지리에는 철

저하지 않아 독자들에게 이따금 성에 차지 않아 안타깝다 . 이 책은 조선인의 손으로 만들어져 虛文

과 浮辭 혹은 믿을 수 없는 것들도 있지만 그 산천의 위치와 州郡의 형세에 있어서는 자못 간단명료

하게 살펴보기에 충분하다 . 지금 우리（= 일본）와 조선이 수교통상을 맺어 날로 번성한 이때에 유

일하게 사정서만 있고 지리지가 없음 또한 유감이지 않겠는가 . 혹 이를 교정χ譯述하여 넓게 일반민

들에게 보여주거나 혹은 만일에 대비하지 않을 것인가 . 나는 그 말을 옳다고 여겨 일찍이 아는 조선

인에게 가서 우선 訛誤를 바로잡고 다음에 이를 일본어로 번역했다 . 또 『대전회통』에 근거해 각 도 

앞부분에 지방의 制勢의 대략을 두었고 각 편의 끝부분에 내가 일찍이 조사하고 연구한 바의 물산품

목을 혹은 본문 가운데 곳곳에 脚註를 달았다 . 혹은 특별히 나의 기행을 삽입하는 등 증보를 가해 두 

책으로 하였다 . 감히 마음대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 . 바라건대 이 근본을 잃지 않았다 . 조선인이 

말하기를 靑華山人의 성은 李이고 다른 말로는 淸江이라고 부른다 . 『淸江漫錄』, 『淸江詩話』 등의 저

술이 있고 문학으로서 칭송받으며 8~90 년 전의 사람이다 .”

곤도가 『택리지』를 언제 입수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왕년에 부산포” 에 있을 때라면 부산

관리관 재임시절일 것이다 . 당시 그는 『택리지』의 수많은 필사본 중에서 아마도 『팔역지』라는 제목의 

필사본을 입수했던 것같다 . 이중환은 『택리지』의 발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산천 , 인물 , 풍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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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교육 등의 연혁 , 治亂 , 得失 , 美惡 등을 차례로 기록하고 살만한 곳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1） 『택리지』는 필사자의 관점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제목으로 필사되어 

유통되었다 . 예컨대 失勢한 사대부가 낙향하면서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려는 뜻에서 『八域可居地』, 시인 

묵객이 좋은 산수를 찾는다는 뜻에서 『진유승람』과 『東國山水録』, 상업하는 사람은 각 처의 물산과 교

통을 알기 위해 『동국총화록』 등이다 . 이뿐만 아니라 『八域志』, 『동악소관』, 『형가요람』 등 필사의 목적

과 필사자에 따라 다양한 제명으로 유통되었다 .32） 이는 『택리지』에 담겨있는 일부의 내용을 특화시킨 

것이지 전체를 포괄하는 명칭은 아닐 것이다 . 하지만 『택리지』가 담고 있는 정치χ경제χ사회χ풍수지리

에 대한 서술은 지역적인 배경에 입각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리서로 각광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33） 이는 곧 조선에 대한 사전정보가 부족한 외국인들에게도 조선을 알기 쉽게 쓰여져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곤도가 입수한 『팔역지』 필사본은 그리 상태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조

선 팔도의 지리와 산천 그리고 지역의 시세의 변천 등을 알 수 있어 만족한 듯 하다 .

아울러 곤도는 당시 조선이 문을 닫아 걸은지 오래되어 조선의 사정을 전하는 글이 매우 드물다고 지

적하면서 그나마 『조선사정』이라는 책이 있어 비로소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고 하였다 . 곤도는 『조선사

정』의 저자인 프랑스 선교사 달레와 번역자인 에노모토에 대해서는 “공이 높다” 며 칭송하면서도 『택

리지』에 대해서는 “조선인의 손으로 만들어져 虛文과 浮辭 혹은 믿을 수 없는 것” 이라며 조선인에 대

해 멸시와 불신감을 표명하였다 . 서양인과 일본인은 믿을 수 있고 공도 크지만 조선인은 그렇지 않고 오

히려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가 『택리지』를 온전히 번역만 하지 않았을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

조선인에 대한 곤도의 비판적 인식체계는 『택리지』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료의 첨가 내지 비교

작업의 필요성을 가져왔다 . 그가 주로 참고한 『대전회통』은 1865 년에 고종의 왕명에 의해 만들어진 통

일법전으로 조선 내정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다 . 1870 년 補刊되었으므로 곤도가 참고한 『대전회통』

은 당시 최신 정보를 담고 있는 유일한 법전인 셈이다 .34） 또 곤도는 『팔역지』와 『대전회통』에서도 확

인할 수 없는 것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부언하였다 .

마지막으로 곤도는 이중환에 대해 “『淸江漫錄』, 『淸江詩話』 등의 저술이 있고 문학으로서 칭송받으며 

8~90 년 전의 사람” 이라고 소개함으로 『팔역지』의 위상과 함께 자신의 번역서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다 . 이처럼 곤도는 당시 조선을 충분히 알 수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조선의 지리를 간단하고 명료하

게 설명한 『택리지』를 번역해 지금까지 없던 지리지를 편찬하고자 한 것이다 .

4. 『조선팔역지』와 『택리지』의 구성 및 내용 비교4. 『조선팔역지』와 『택리지』의 구성 및 내용 비교

곤도는 1880년 1월 17일 판권을 획득한 후 1881년 5월 25일 도쿄에서 『조선팔역지』를 출판하였다. 

그는 『조선팔역지』의 간행과 관련된 내용을 범례에서 설명해 두었다 . 범례를 통해 『조선팔역지』가 어

떤 기준과 방법에 의해 쓰여졌으며 어떤 참고자료를 이용했는지 밝히고 있다 . 

1.   본문 중 몇 里라고 한 것은 모두 조선의 里法이고 이 1 里는 대개 일본의 4 丁이다 . 단 내가 말로

써 몇 里라고 한 것은 우리의 里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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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가 증보한 편의 말머리는 한토막 아래에 썼고 각주에는 按이라는 글자를 덧붙이는 등 그 혼동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

3.   생산품목은 책의 근거로 할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겨우 내가 보고들은 바를 들어 당분간 이를 

메웠다 . 혹시 훗날 좋은 책을 얻게 되면 다시 이를 등록할 것이다 .

4.   호수와 인구는 일찍이 조선의 관리가 전해준 임자년 조사부에서 초록하였다 . 호수 총계는 

1,683,117 호이고 인구는 7,153,826 명이다 . 후에 육전조례 갑자년의 조사를 보면 호수는 

1,604,148 호이고 인구는 6,858,522 명이다 . 나는 아직 조례가 몇 년에 만들어졌는지 모른다 . 따

라서 일단 많은 쪽을 따르기로 한다 . 임자는 즉 일본력 嘉永 5 年（1852）이다 .

5.   원산 , 부산 , 진강 , 아산 , 인천 , 경성 , 교동 등은 내가 일찍이 지나다녔던 곳이다 . 記文이 서투르

고 비루함을 면치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이 실제로 다녔던 곳인만큼 감히 이를 덧붙여 수록한

다 .

우선 조선과 일본에서 사용하는 거리의 단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설명해 두었다 . 조선과 일본의 

거리단위는 조선 1 리와 일본 4 정이 같은 것으로 조선 10 리가 일본의 1 리가 된다 .35） 곤도는 원문의 거

리를 일본의 거리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그대로 실었다 . 그러면서도 자신이 각주로 달거나 따로 몇 里라

고 달아 둔 것에 대해서만 자국의 거리법을 사용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지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거리단

위에 대한 설명을 앞서서 제시한 것이다 .

두 번째로는 번역문을 기준으로 자신이 추가로 기재한 내용은 ‘按’ 이라는 글자를 넣어 표기하거나 번

역한 원문보다 한 토막 아래부터 글을 시작하는 등 번역원문과 차이점을 두었다 . 이 장치를 통해 독자들

로 하여금 『택리지』의 내용과 자신이 증보한 부분을 쉽사리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

세 번째로는 조선의 생산품목에 대한 설명이다 . 당시 곤도는 각 지방의 생산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적당한 참고자료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 하지만 각 지역의 생산물은 지리조사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답사한 곳에서 획득한 정보를 기재하는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다 .

네 번째로는 조선의 호구와 인구를 지역별로 정리해 두려고 하였다 . 당시 곤도가 입수한 자료는 임자

년 조사부와 『육전조례』였는데 , 『육전조례』의 정확한 조사 시기를 몰랐던 곤도는 그 두 자료 중에서 

인구수가 많은 임자년 조사부를 채택하였다 . 인구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간 증가하는 것

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곤도는 『육전조례』보다 호구와 인구가 많은 임자년 조사부를 택한 것이다 . 그런

데 『육전조례』는 1865 년에 완성되었고 이것의 근거가 된 자료의 갑자년은 1864 년이다 . 따라서 곤도

가 언급한 嘉永 5 年 즉 , 1852 년의 임자년은 갑자년보다 12 년 앞선다 . 즉 『육전조례』의 수치가 최신 

정보가 되는 것이다 . 곤도의 상식적인 판단과 달리 임자년에서 갑자년 사이에 조선의 인구는 실제로 감

소했다 . 1852 년부터 1864 년 사이에 자연재해로 인해 흉년이 지속되었고 임술민란이 일어날 정도의 서

민에 대한 조세부담 증가와 춘대추납의 폐단은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36） 이와 함께 치명적인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여 인구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37） 실제로 조선은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인

구가 감소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곤도는 조선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잘못된 판

단을 내려 버렸다 . 이는 곤도만이 아니라 당시 일본인이 조선에 대해 상당히 무지했다는 사실을 단적으

로 보여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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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는 『조선팔역지』를 卷之一과 卷之二 , 두 권으로 구성하였다 . 卷之一에는 평안도χ함경도χ강원도

χ황해도χ전라도χ경상도를 , 卷之二에는 충청도χ경기도χ백두산을 배치하였다 .38） 그런데 『택리지』와 『조

선팔역지』의 목차를 대조해 보면 아래의 < 표 > 와 같이 글의 구성과 순서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 표 - 『택리지』와 『조선팔역지』의 구성비교 >

『택리지』『택리지』 『조선팔역지』『조선팔역지』 차이점차이점

사민총론 택리지 사민총록 생략

팔도총론

평안도

卷之一

평안도

함경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수록 순서 바뀜 .

강원도 황해도

경상도 전라도（鎭江記） 수록 순서 바뀜 .

답사기 수록전라도 경상도（釜山記）

충청도
卷之二

충청도（牙山灣記）
답사기 수록

경기 경기도（自仁川至京城記 , 僑桐記）

복거총론

지리

택리지 복거총론 일부 생략생리

인심

산수 卷之二 백두산

총론 택리지 총론 생략

우선 곤도는 『택리지』의 수록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 곤도는 강원도와 황해도 그리고 전라도

와 경상도의 수록 순서를 바꾸었다 . 이에 대해선 곤도가 남긴 기록이 없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곤도가 

생각한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닌가 짐작할 뿐이다 . 

두 번째 , 해당 지역에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록해 수록하였다 . 앞서 언급했듯이 곤도는 「鎭江記」

χ「釜山記」χ「牙山灣記」χ「自仁川至京城記」χ「僑桐記」 등 자신의 경험기를 덧붙여 수록한 것이다 .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천주교회사』 서설은 1876 년 조선이 개국하기 이전에 조선에 잠입해 활동하

고 있던 파리외방선교회 소속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보내오는 정보에 바탕을 두고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 또한 높다 . 이것이 서양인들에게는 조선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보였던 셈이다 .39） 하

지만 『한국천주교회사』에서 활용한 자료는 대부분 1845 년에서 1866 년까지의 것이고 개항 이후 변화

되고 있던 조선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는 일정한 정도 한계가 있었다 .40） 즉 곤도 또한 이러한 사정을 인

식하고 개항 후 조선에 대한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정리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 아무리 조선인에 의해 

직접 쓰여진 『택리지』라고 하더라도 그것 또한 조선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으므로 곤도는 이를 

저본으로 삼되 당시 일본인이 필요로 하는 조선의 정보를 최대한 담으려고 하였다 . 이는 조선의 지리서

인 『東國輿地勝覽』과 『대전회통』 그리고 일본 측 자료인 『朝鮮征伐記』 등의 보조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

서도 자신이 직접 목도한 조선의 지리와 환경 , 풍속 등의 정보를 포함시킨 것에서 잘 드러난다 .

이들 답사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택리지』 서술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 . 이중환은 각지의 지리내용을 서



-29-

초대 부산주재 일본영사 곤도 마스키의 『朝鮮八域誌』 간행과 그 意義

술할 때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활용하면서 각지의 독특한 물산이라든지 기후 등을 

첨가하여 독자의 즐거움을 유도한데 비해 곤도는 자신이 답사한 지역의 위치 , 거리 , 지명 , 인구 , 물자의 

유통 등 각지의 객관적인 정보만을 주로 추가하였다 . 예컨대 『조선팔역지』에 수록되어 있는 「鎭江記」

는 1879 년에 이미 『東京地學協會報告』에 실었던 글로 이미 도쿄지학협회에 보고한 것이다 . 곤도는 『東

京地學協會報告』의 「진강기」에서 1879 년 5 월 하나부사공사를 수행해 조선의 개항장을 물색하기 위

해 이곳을 방문했다고 밝히면서 진강 일대의 지리와 지형 등을 자세히 서술했다 .41） 또『택리지』에는 충

청도 편에 진강으로 구분되는 전라도와 충청도에 해당하는 지역을 설명하는데 반해 『조선팔역지』에는 

전라도편 말미에 실었으며 , 진강이 구분하는 지역의 위치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섬χ鎭χ산물의 유통χ

인가의 호수 등을 서술하는데 중점을 두는 등 구성체제와 서술방식에서 많은 차이점이 보인다 .42）

세 번째 , 곤도는 『택리지』의 모든 내용을 번역하지 않았다 . 『조선팔역지』 서론에서 곤도 자신이 밝힌 

것처럼 조선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던 시기였는데도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발췌한 이유는 무엇일까 .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첫째로 곤도가 입수한 필사본 『팔역지』가 이미 필사자에 의

해 발췌된 경우이다 . 이럴 경우 곤도는 자신이 입수한 내용 모두를 번역한 것이 된다 . 둘째로 필사본 『팔

역지』에는 있었으나 곤도 스스로 『팔역지』의 일부만을 취사선택한 경우이다 . 위의 < 표 > 를 보면 곤

도는 택리지의 사민총론과 복거총론의 대부분 그리고 총론은 번역하지 않았다 . 사민총론은 조선의 네 계

급에 대한 설명부분으로 곤도가 원했던 지리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이미 『조선사정』을 통해 알

려진 내용이므로 제외했을 가능성이 있다 . 

그리고 복거총론은 대부분 地理χ생리χ인심에 대해 서술하고 있으며 사민총론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지

리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다 . 이중환은 사람이 사는 곳 , 사는 터의 선택지로서 땅이 갖는 중요성을 지리

와 생리 다음으로 인심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산과 물이 있어야 한다는 자신의 철학을 복거총론에 담아 

두었다 .43） 사람이 평온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좋은 곳으로 지리χ생리χ인심의 형태를 꼽았으며 

정서적 발양을 위해 사는 곳 인근에 산과 물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 그런데 곤도는 이중환의 이

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좋은 곳에 대한 정보를 빼버리고 오히려 중요도가 다소 떨

어지는 산수에 있는 백두산만을 번역해 실은 것이다 . 여기서 곤도가 『택리지』를 번역한 또 다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 일본인들이 자유롭게 조선 내에서 여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곤도의 관심은 조선 내지 

깊숙한 살기 좋은 땅보다 일본인들이 이주해 살 수 있도록 우선 조선의 전반적인 지리정보가 더욱 중요

했던 것이다 . 이처럼 곤도는 조선의 지리에 초점을 두고 부족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

으며 이를 중심으로 『조선팔역지』를 출간한 것이다 . 따라서 곤도가 입수한 『팔역지』가 『택지리』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는 조선에 대한 기본적인 지리정보와 함께 자신의 답사기를 

덧붙이는 등 전혀 새로운 조선지리서를 제작χ간행한 것이다 . 이러한 곤도의 활동은 개항장에 거류하는 

자국민의 보호와 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있던 영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공적 역할이었음이 

분명하다 . 

아울러 『조선팔역지』의 출간이 일본정부와 민간에 어떻게 유통되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상세하게 파

악하기는 쉽지 않다 . 이후 『조선팔역지』보다 자세한 지리정보가 입수되면서 『병요지지』와 같은 지리서

와 조선 지도가 간행되었기 때문에 『조선팔역지』는 『조선사정』과 마찬가지로 크게 흥행했다고 할 수는 

없어 보인다 . 그렇지만 이후 가장 저명한 지리 관련 잡지인 『地學雜誌』의 논문에서 『조선팔역지』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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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지리연구자들에게는 꾸준히 회람되면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4） 

5. 맺음말5. 맺음말

곤도 마스키는 초대 부산주재 영사로 , 재임 기간에 『팔역지』라는 이름의 『택리지』를 입수해 『조선

팔역지』를 간행하였다 . 이는 조선에 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던 일본에 조선의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 조선 이주와 무역을 장려한 일본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 따라서 곤

도가 『조선팔역지』를 간행한 배경과 목적 그리고 원저서인 『택리지』와 차이점을 분석하는 작업은 당

시 외무성을 비롯한 일본정부의 조선인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개항장 구축과 자국민 이식이

라는 영사 파견의 목적 및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

곤도가 조선에 관리관 내지 영사로 파견될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인들이 조선에 대해 알 수 있는 것들

은 거의 없었다 . 물론 개항 전후 『조선문견록』, 『조선사정』, 『계림사략』 등의 서적이 간행되었다 . 하지

만 이 서적들은 조선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일본인에게 조선안내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곤도

는 조선의 지리정보를 가장 잘 담고 있는 『택리지』를 입수해 번역한 것이다 .

곤도는 『택리지』를 전부 번역하지 않고 일부만 발췌하고 번역했는데 그 대상을 살펴보면 , 대부분 조

선의 지리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그리고 『택리지』가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대전회통』χ『동국

여지승람』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보완하였으며 자신이 관리관과 영사 시절 공식적으로 유람했던 조선 각

지의 답사기를 덧붙임으로써 지리서의 내용을 현장감있게 재구성하였다 .

이처럼 곤도는 초대 부산 관리관과 영사로 재임하면서 더욱 많은 일본인 이주자의 편의를 위해 조선 

지리에 초점을 맞춘 『조선팔역지』를 간행함으로써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조선의 지리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고 긍정적으로 인식시키는 데 일조하였다 . 또 곤도는 단순히 일본정부의 훈령과 지시에 따라 수

동적으로 영사직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국의 이익에 복무하려는 활동을 펼쳤다는 사실도 확

인되었다 . 덧붙여 『조선팔역지』를 『택리지』의 단순번역서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며 추후 곤도가 『택

리지』의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번역했고 각주로 설명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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